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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erceived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10 college students (94 males and 116 females), 
and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Results: Three personality factors(openness, neuroticism, and agreeableness) and perceived 
stres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Perceived str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factor 2(neuroticism 
and agreeable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onclusions: This study should be supported by health education or related efforts that can 
improve individu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gnitive flexibility by exploring 
intrapersonal factors that can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five personality factors, perceived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college students,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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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의 행복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

이었으며, 삶의 질, 행복감, 안녕감 등 다양한 개념으

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개인의 삶의 질을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의 주관적 평가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주관적 안녕감

이나 심리적 안녕감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Diener, 

1984). 즉,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 정서

보다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성격적 측

면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서(Heady & Wearing, 

1989), 안녕감을 단순히 자신의 삶에 만족해하고 긍

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만이 아닌 심리적인 

기능이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가 안녕감의 기준이 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Ryff & Singer, 1998). 이러한 

전제 하에 Ryff(1989)는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

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구

분되는 건강한 삶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리적 안녕감을 제안하였다. 특히, 대학생 시

기는 학업, 대인관계, 취업 등 다양한 심리,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에,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

안정감을 경험하기 쉬운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

생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에

도 자신의 삶에 잘 적응하고, 사회적으로도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심리적 안녕감이 개인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 및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동

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인 내적 요인들 간의 기제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개인의 성격특성

은 개인의 소득이나 건강, 교육수준 등 외적 환경보

다 개인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

고되고 있다(Diener et al., 2003). 특히, 한 개인의 

이행 시기에 있어 성격의 개인차를 알아보는 것이 중

요하다는 점(Poorthuis et al., 2014)에서, 대학생 시

기에 성격적인 특성은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개인의 성격이 심리ㆍ정서적인 영

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

데,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많이 알려

진 모델이 성격 5요인(Big-Five)이다. 성격 5요인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개방성, 외

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

다(Costa & McCrae, 1992).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과 

사고에 대한 수용, 지적 자극, 변화 및 다양성을 좋아

하는 정도이고,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 원칙 

등을 잘 준수하고 책임을 완수하려는 정도이다. 신경

증은 정서적 안정이나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로, 

신경증 요인이 높은 사람은 두려움, 우울,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편이다. 외향성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타

인의 관심을 끌기 원하는 정도이며, 친화성은 타인과 

상호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

격 5요인은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Wood et al., 2009). 구체적으로는 신경증이 낮고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민정, 2017), 고등학생의 개방성, 외향성 및 성실

성이 높고 신경성이 낮을수록 개인적 성장이 높게 나

타났다(주은경, 2013). 또한, 중국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신경적 요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허가뢰, 2011). 이처럼 성격 5요인과 심리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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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선행 연구에 따라 성격의 각 요소가 안녕감이나 행복

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리 보고되기도 한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성격 5요인이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성격 5요인 외에도 개인이 경험하는 지각된 스트

레스도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구분하

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개인

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황에서 방해하는 사건

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반면, 지각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사건 자체와는 별개로 개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스

트레스 정도나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지각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

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기

존 연구들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으면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고(허지애, 김정문, 

201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예, 

2020).

이처럼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격특성과 지각된 스트레스 또한 밀접한 관

련성이 있다. 성격 5요인과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직

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지각된 스

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미옥, 

2017). 또한,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외향

성, 성실성은 직무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신경증

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량희, 

유태용, 2007), 외향성, 성실성 및 친화성이 높을수

록 스트레스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석, 

2011). 이처럼 성격 5요인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아들

이는 것이 다르며, 이런 변인들과 스트레스 간의 관

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토

대로 성격 5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성격 5요인

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존 선행 연구에서 성격 5요인, 지각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없고, 특히 성

인기로의 이행기에 있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개인 내적 요인의 기제를 통해 개인의 강점

과 약점을 강화 및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 5요인이 지각된 스트

레스를 통해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와 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격 5요인 및 지각된 스트

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심리적 안녕

감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Figure 1> Pathways from 5 personality factors to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perceiv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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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 210명(남자 94명, 여자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년은 1학년 25명

(11.9%), 2학년 43명(32.4%), 3학년 60명(28.6%), 

4학년 82명(39.0%)이며,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격 5요인, 지각된 스

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의 

자기보고 설문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성격 5요인

본 척도는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척도를 김지현 등(2011) 연구에서 타당도를 확인한 

것으로, 김화숙(2018)이 사용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5개 하위요인인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친

화성으로 구성되며, 각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개방성 .87, 성실성 .75, 신경증 .89, 외향성 .80, 

친화성 .75이었고, 전체 성격 5요인은 .80이었다.

2)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Cohen과 Williamson(1988)

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983년에 Cohen 등이 개발한 척도를 

Cohen과 Williamson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단축형

으로 수정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

하는 것은 스트레스 사건이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

를 얼마나 지각하는가 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스트레

스를 측정한다. 해당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5이었다.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의 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를 김명소 등(2001)이 번안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

장,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등 총 4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자율성은 .80, 환경에 대한 통제력

은 .72, 개인적 성장은 .83, 자아수용은 .88, 긍정적 

대인관계는 .87, 삶의 목적은 .89이었고,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전체 심리적 안녕감은 .90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2개시에 속한 남녀 대학생들로, 설문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활용에 대한 연구윤리, 

설문을 진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불편감이 있을 시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대한 동의 후 

질문지를 210부 배부하였고, 210부 모두 회수되었

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으며, 중간효과 크기 0.15, 검정력 0.95, 유의

수준 0.05, 독립변수 6개로 했을 때 146명으로 나타

났기에, 본 연구대상자 210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척도의 신뢰

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특성과 기술적 경향을 살펴보

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성격 5요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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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을 비롯하여,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소벨(Sobel) 테스트를 이용하여 검증하였

다.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

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하(1.084∼2.182)와 0.1

이상(0.458∼0.924)을 보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Berry & Feldman, 

1985).

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앞서 대학생의 성격 5요인, 지각된 스트

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1), 거의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먼저, 성격 5요인은 심리적 안녕감(r = -.377 

∼ .472, p < .01 ∼ .001)과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527, p < .001). 

성격 5요인과 지각된 스트레스(r = -.358 ∼ .674, 

p < .01 ∼ .001)도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어서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검토하기 위

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의 기준은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8을 초과하지 않

기에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Kline, 2005).

2. 성격 5요인 및 지각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Table 2), 먼저 

성격 5요인 중 개방성(β = .176, p < .01), 신경증(β 

= -.357, p < .001)과 친화성(β = .292, p < .001)만

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그 설명력은 38.4%이었다. 

<Table 1> Intercorrelations among 5 personality factors, perceived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 = 210)

Variables 1 2 3 4 5 6 7

5 personality factors

1. openness 1

2. conscientiousness .147* 1

3. neuroticism -.245*** -.316*** 1

4. extroversion .157* .090 -.334*** 1

5. agreeableness -.001 .319*** -.102 .181** 1

6. Perceived stress -.183** -.291*** .674*** -.264*** -358*** 1

7. Psychological well-being .235** .271*** -.377*** .378*** .472** -.527*** 1

M 3.33 3.51 3.30 3.08 3.63 2.99 3.60

SD .97 .73 10.2 .93 .71 .60 1.02

Skewness -.21 -.44 -.34 .04 -.10 -.06 .16

kurtosis -.41 .44 -.86 -.40 -.48 .26 -.22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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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5 personality factors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N = 210)

Predictors
Psychological well-being

B β t

5 personality factors

openness  .184  .176   3.072**

conscientiousness  .074  .053  .869

neuroticism -.356 -.357  -5.729***

extroversion  .128  .117 1.965

agreeableness  .417  .292   4.943***

R² .384

(df) 25.394***(5)

Perceived stress -.911 -.534  -9.105***

R² .285

(df) 62.043***(1)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지각된 스트레스(β = -.534, p < .001)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

은 28.5%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성격특성 중 개

방성과 친화성이 높고 신경증이 낮을수록, 그리고 지

각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3. 성격 5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

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에 근거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에 미치는 영향력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후,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

나 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성격 5요인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함께 투입했을 때, 

신경증(β = -.357, p < .01 → β = -.202, p < .05), 

친화성(β = .292, p < .001 → β = .202, p < .01)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신경증

과 친화성이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신경증: 

Z = -2.93, p < .01, 친화성: Z = 2.68, p < .01). 즉,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성격 5요인 중에서 신

경증 및 친화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즉, 대학생의 신경증은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는 반면, 친화성

은 스트레스를 더 낮게 지각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높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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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5 personality facto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 = 210)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Perceived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B β B β B β

5 Personality Factors

openness -.018   -.029  .184    .176**  .177    .169**

conscientiousness  .008    .010  .074    .053  .078    .056

neuroticism  .376    .643*** -.356   -.357*** -.202   -.202*

extroversion  .006    .009  .128    .117  .131    .119*

agreeableness -.250   -.298***  .417    .292***  .315    .202**

Perceived stress -.410   -.240**

R² .540 .384 .410

(df) 47.971***(5) 25.394***(5) 23.525***(6)

*p < .05. **p < .01. ***p < .001.

Ⅵ.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지각된 스트레

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성

격 5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스

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격 5요인 중 개방성, 신경증, 친

화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외향성과 성실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방성과 신경증이 대학

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 연구(김민정, 

2017)와 유사하다. 특히, 개방성이나 친화성에 비해 

신경증은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

는데, 이는 신경증이 삶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주관적 행복을 나타내는 요인들

과는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연구(Chan & Joseph, 2000)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오래 경험

하며(John & Gross, 2004),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만

족이 적고, 불안이나 걱정이 많으며(송연주, 하문선, 

2021), 세상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

을 수 있어서, 심리적 안녕감의 요소인 자신의 행동

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삶의 목적 및 환경에 대한 통

제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

대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긴장 상태를 잘 극

복하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하는 대학생들

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안녕감이 높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신경증이 낮고, 개방성과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삶에 대한 열린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에, 삶의 적응과 관련한 측면인 심리적 안녕

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성실성이 심리적 안녕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이나 성실성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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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 연구들(고영남, 2012; 김민정, 2017)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향성 및 성실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는 점에서, 본 결과는 성격 5요인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개별 요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추후 연

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성실

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

하며, 실수 없이 자신의 일을 잘 추진해 나가려는 성

향이 있어서 삶의 유연함이나 수용감 등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원리원

칙을 지키고자 하는 성실성이 높은 경우, 삶의 규율

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압박감과

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각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친 연구(김나예, 2020),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연구(송정덕, 2015)와 유사하다. 이는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

황에 압도되어 걱정만 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등의 부

정적 정서가 더 유발되고,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려

고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다(김나예, 

2020). 인간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인지적 측면도 마찬가

지일 수 있다. 부정적 사건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발

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

한 다양한 대안을 떠올려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능

력의 발휘 경험은 스트레스 자체의 요인에 의한 영향

보다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학업, 

취업, 경제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는 내, 외적 요인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은 개인의 내적자원을 축적해 

나가고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격 5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

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는 매개적 역할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성격 5요인 중 신경증 및 친화성과 심

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없

지만 유사한 연구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이 조절효과를 보인 연구(송정

덕, 2015)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낙관적인 사람

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보다 잘 지각

하고 대처하여 행복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신경증이 낮고, 친화성이 높은 사

람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보다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대학생의 타인지향적,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적 성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가 학업ㆍ진로 

스트레스가 매개한 연구(권재환, 김경희, 2016)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대학생

이 경험하는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통

해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외에도 성격 5요인 중 하위 요인인 신경증과 

친화성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격 5요인이 직무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영애, 2022)와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혜림, 2015)으로 보인다. 특히, 신경증이 높은 대

학생들이 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학업, 진로 및 대

인관계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스트레스 자체를 더 크게 지

각하고 적응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심

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상황에 맞게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필

수적이다. 따라서 신경증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 등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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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

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 개인의 성격특성은 개인이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를 다르

게 지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지각과 반응은 심

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대학생 시기 청년들이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개인의 건강한 성격적 강점은 더욱 키우고 

부정적인 성격적 특성은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강

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한 제한점과 더불어 추후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

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

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 학

년 및 계열 등 연구대상의 특성을 보다 치밀하게 고

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기로

의 전환기에 있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내적 기제를 살펴보았는데, 앞으

로의 연구에서는 개인 내, 외적인 변인들을 통한 경

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

도 본 연구는 성인 초기인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격특성과 더불어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나 대학 차원에서 교육이

나 개인상담 및 멘토링 등을 통해서 대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

고, 향후 대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인지와 심리적 자

원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도

울 방법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 5요인, 지각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

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보

호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경증 및 친

화성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졌기에, 신경증을 낮추고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인식, 조절하고 대

처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개인의 신경증은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

경증을 관리할 수 있는 심리학적 개입이 무엇보다 필

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나 대학교 내 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강점

을 높이고, 신경증을 줄일 수 있는 보건교육이나 관

련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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